
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하여
- 일반 공개일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. 함께 
시나 희곡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.
- 오월과 시월의 마지막 토요일(오마토,시마토)에
는 각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글을 읽고 강연을 
듣고 연주를 하며 밤을 지새웁니다.
- 신청 방법: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냥 오시면 됩니
다. 미리 이메일, 페이스북 등으로 알려주시면 더
욱 좋습니다. 서울-여주는 고속버스(경부고속, 한 
시간 5분 소요)와 전철(경강선)이 2-30분 간격으
로 다니고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시내버스(걸은
리 행, 995번)도 있습니다. 택시로는 서원까지 10
분 거리, 요금 만천원 정도. 

☐ 마음 모을 분들을 위하여
-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장학금, 본관 및 게스트하
우스 운영비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.
- 국내외 시집(‘여백 시詩 도서관’이 조성 중입
니다)이나 꽃과 나무, 농기구, 원예용품 등을 후원
할 수도 있습니다. 
- 서원 관리에 필요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.

“자신과 남을 아는 사람, 그는 여기서 또한 알게 되리, 
동양과 서양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음을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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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지향
- 맑은 사람을 위하여 후학을 위하여 시詩를 위하여 
지은 책의 집입니다.
- 세상을 잠시 떠나 자신을 돌아보며 연구 및 창작활
동에 몰두하는 곳입니다.
- 예술가 학자,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이들이 학문
과 예술을 통해 서로 만나는 터입니다.
-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가 형
성되는 세계입니다.

☐ 설립 및 운영
- 2005년 작은 정자 시정詩亭으로 시작하여 2014
년 지금의 서원을 지었습니다.
- 서원 이름은, 강직하고 맑아 친구들이 ‘흰빛 같
다如白’는 호를 주셨던 여백 전우순 선생을 기리며, 
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백餘白을 가져보기
를 바라며 지었습니다.
- 독문학자 전영애 시인이 짓고 서원지기로 맡아 가
꾸고 있습니다.

☐ 공간
- 서원 본관 여백재如白齎
 글이 몹시 귀하던 시대를 증언하는 전래의 필사본들이 
보관되어 있고 많은 독문학 도서, 특히 요한 볼프강 괴
테 작품과 관련도서들이 있으며, 다양한 문학 서적이 있
습니다. 토론, 연구, 모임이 이루어집니다.
- 시정詩亭
 라이너 쿤체 시인의 뜰로 에워싸여 있으며 시를 짓
고 낭송하며 시정詩情이 움트는 곳입니다. 독일 파사
우, 아름다운 도나우 강의 물굽이를 굽어보는 언덕(라
이너 쿤체 재단 부지)에도 같은 이름의 한옥 정자를 세
웠습니다.
- 우정友亭
 외국 학자와 예술가들이 머물며 작업하는 게스트하우
스입니다. 세계와 학문과 예술의 교류가 이루어지고, 
세계의 벗들과 우정을 나눕니다.
- 예정藝亭
 꿈꾸는 예술가들에게 열려 있는 소박한 갤러리와 작은 
야외극장입니다. 세계와 연결된 작은 디지털 스테이션 
도서실도 있습니다. 

- 괴테길과 전망대
 서원 전체를 감싼 작은 산속에 낸 숲길 산책로로, 
시성詩聖 괴테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노년의 시편
들이 작은 석비로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. 산정에 
설치된 전망대에 오르면 온 사방으로 숲의 바다가 
아득히 멀리까지 바라다 보입니다.
- 시원詩苑 
  못 자랄 곳에서 싹튼 나무들을 구출해 와서 조성
되기 시작한 ‘나무 고아원’인 넓은 뜰에는 괴테
송松, 어머니송母松등 제각기 사연을 간직한 많은 
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 
  왼편 산자락은 우리 고전의 길로 생생지락, 여
민해락 같은 세종의 글귀들과 고전 시들이 새겨
져있고 오른편 산자락은 ‘푸른 꽃 뜰         ’
로 독일에서는 낭만주의의 상징이며 여기서는 우
정의 상징인 푸른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. 독일에
서 온 씨앗을 독일 친구들, 손님들과 함께 뿌려 싹
텄습니다.


